
특집 I 

참여논쟁 : MBC -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라 

정성채 / MBC 광고기획부장 

 

방송광고영업제도 개선에 대한 MBC의 의견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실질

적인 경쟁체제의 도입, 둘째, 방송사간, 미디어렙간 경쟁조건 또는 규제의 형평성.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보면 공영방송인 KBS∙MBC 등은 방송광고공사가 대행토록 법률로

서 지정하고, 민영방송은 신설되는 민영미디어렙에 대행케 한다는 것이다. 민영미디어렙에

는 방송광고공사가 30%를 출자하되 2년 내에 매각을 의무화하고 민영방송의 출자도 허용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방송사간 동일한 경쟁조건 조성에  한계가 

있다. 방송광고공사가 민영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하는 2년간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방송광

고공사 독점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계획대로 2년 후에  방송광고공사가 민영미디어

렙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민영미디어렙은 민영방송의 자회사나 다름없게 된다. 이것은 민영

방송에게만 영업권을 돌려주는 결과가 되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경쟁조건은 결정적으

로 불평등하게 된다. 

 

정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민영기업, 광고교육∙진흥∙공익광고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민영기업 중 어느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계획은 공정거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MBC는 이미 표방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방송광고공사는 광고연구와 진흥사업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그 방송광고공사 

산하에 주요 방송사별로 3개사의 미디어렙을  설립한다. 각 사별로 방송광고공사와 방송사

가 대주주로 참여하되 방송광고공사의 지분은 일정기간 후에 매각하여 그 기능을 민간에 이

양하는 방안이다.  

 

방송사별 미디어렙 도입이 어려워 정부의 계획대로 방송광고공사와 민영미디어렙의 2사 체

제로 전환된다면 정부가 방송사의 판매회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방송사와 미디어렙간 자

율적으로 대행회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사를 놓고도 선택할 수 없다면 현재의 제도

에 변화를 주는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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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제시한 대안은 방송사에게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광고주에게는 미디어

렙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구매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송광고공사도 지금까지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발전적 분화방안이다. 정부는 방송광고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방송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혁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방송광고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 제도개선은 큰 의미가 없고, 특히 특정 방송사에게만 유리하

게 될 제도개선에 찬성하기 어렵다.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디

어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 방송사간∙미디어렙간 동일한 

경쟁조건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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